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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말씀(금요찬양집회) 

학나님과 확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곳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화명 

을 누라자는 것이 새 삶의 마크다(롬 5:1). 통상적으로 화명’ 또는 ‘명화’ 

는 영혼의 어떤 상태 또는 마음의 상태로 생각한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화명은 단순히 인간의 내면적인 상태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인간 사이 

에 있는 상호관계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하나님의 

감정을 나타내시는 것， 그 이상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지금 존재하 

고 있는 것처럼 실존적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를 제거하여 주시지 않았다변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으며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 

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었다(요 3:36). 그리스도의 화 

해하는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회복되었다. 그리스도로 말 

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의 나라와 그의 다스림 안에서， 

영원한 의 가운데서 그를 섬기게 된다. 

하나님과 화명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거함을 뭇한다(롬 

1:7).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밖에 있음을 뭇한 

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히는 삶이다. 그리스 

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다(롬 3:24, 5:2).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표현은 현재 있는 새 삶이 완성되는 때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삶을 즐거워 

하며 또 영광이 완성되기를 소망한다. 우리의 소망은 완전한 그날을 향하여 

늘 전진하고 나아가는 것이다(롬 5:3~4).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삶이다(롬 

8:18). 현실에 얽매인 자들에게 고난은 극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소망을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주는 계기가 된다. 

고난은 우리들로 하여금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어 가는 도 

구가 된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한다고 절대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셨다. 하나님 

자신에 근거한 사랑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롬 5:5,8).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이 실천하려고 할 때 오류가 생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전혀 다르다.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우리와 함께 현존하심을 알고 

확신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다(고후 1: 21~22) .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 

도의 죽음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곳에서도 나타내지 않으셨다.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만 하나님 사랑의 그 김으신 뭇을 본다(요일 3:16).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만나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무엇이 참 사 

랑인지를 모른다. 인간이 말하는 사랑의 김이는 알 수 있을는지 몰라도 하 

나님의 거룩한 사랑은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은 그 본질이 사랑이시다. 우리 

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사랑 

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다(롬 5:8). 

그리스도의 행하심은 곧 하나님의 행하심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곧 하 

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악의 파멸과 권세에서 인간을 구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내어 주셨다. 인간이 전혀 

이해할수 없는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가장 위대한 사역이다.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된 후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언급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말을 할 수가 없다. 

십자가의 죽음을 보지 않고서는 그 안에 담걱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자 없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요， 통일하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 

도의 십자가가 하나임을 나타내는 가장 단순한 표현은 ‘십자가의 사랑’ 이 

다. 아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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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Sunda 

I Sermon for Next Su빼 

GOD CALLED MOSES 

(10)“Therefore, come now, and 1 will send you to Pharaoh, so that you may bring My people, 
the sons of Israel, out of Egypt." (J1)But Moses said to God, “Who am 1, that 1 should go to Pharaoh, 

and that 1 should bring the sons of Israel out of Egypt?" (12)And He said, “Certainly 1 will be with you, 
and this shall be the sign to you that it is 1 who have sent you: 

when you have brought the people out of Egypt, you shall worship God at thismountain." 

(Exodus 3:10-12) 

AAfter S빼ng ment떼떼a히메11씨Iy， p뻐삐뼈h미뼈뼈y껴삐때S잉i 

than four hu미」πm띠d이red years , God called Moses to deliver His 

people from Egypt to the Promised Land, “ Therefore, come now, 

and 1 will send you to Pharaoh , so that you may bring My people, 

the sons of Israel, out of Egypt"(Ex. 3 : 1 이. It was a big job, and 

Moses was God's man of the hour. The Israelites were a hurting 

people, and Pharaoh was a powerful king with a strong army. It 

would take a very great leader to f비fill God's plan . What kind of 

man was Moses that God called him for such an important task? 

Could God use me or you to do this job? The truth is that God’S 

call to Moses is not much different from His call to all Christians . 

God has a big plan to deliver His people from the depths of Hell to 

the heights of Heaven . AII believers are called to deliver His 

message, the gospel, to those who are dying and without hope. 

Let’s look at Moses and see what kind of man God used to do His 

work? 

In speaking, Moses was very weak, “ Then Moses said to the 

LORD, ’ Please, Lord, 1 have never been eloquent, neither recently 

nor in time past, nor since You have spoken to Your servant; for 1 

am slow of speech and slow of tongue'" (Ex. 4: 1 이 Moses wasn ’t 

a dynamic speaker. Not only did he have trouble speaking, but his 

past efforts at communication were a complete fa ilure . 'Forty 

years before he became a shepherd in Midian , he was a royal 

member of Pharaoh ’s household . In trying to institute justice 

betweén the Egyptians and Israelites, he ended up killing a man 

He tried to explain things, but the Israelites didn ’ t listen nor 

respect him (Ex. 2: 12 ~ 14). and Pharaoh wanted him killed (Ex. 

2:15). He barely escaped w ith his life . Now, God was asking him 

to go back to this very same place where he had totally failed and 

try to get these very same people to listen to him . It didn ’t make 

sense . Does God use people ’s greatness or theìr wea kness? 

1 Corinthians 1 : 26~29 say, “ For consider your calling , brethren , 

that there were not many wise according to the flesh , not many 

mighty, not many noble; but God has chosen the foolish things of 

the world to shame thewise, and God has chos-e n the weak 

th ings of the world to shame the things which are strong, and the 

base things of the world and the despised God has chosen, the 

things that are not, so that He may nullify the things that are, so 

that no man may boast before God." My dear friend , God uses 

those who would commonly be considered fool ish, weak, and of 

no consequence to convey His all importan 

In manner, Moses was very meek. He was honest and humble 

before God, "But Moses said to God, 'Who am 1, that 1 should go 

to Pharaoh , and that 1 should bring the sons of Israel out of 

Egypt? ’ " (E x. 3:11) . Moses ' hea rt was so soft and mild . He 

recognized his humanity. He confessed that he was not qualified 

for the job. He knew there was nothing special about him . He 

understood that his human strength was useless . He was a 

modest man, “ Now the man Moses was very humble, more than 

any man who was on the face of the earth " (Num . 12:3) . Jesus 

said of Himself,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for 1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and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Mt. 11 :29) . Jesus also preached, “ Blessed are the 

gentle, for thßY shall inherit the earth " (Mt. 5:5). My dear friend , 

the world persecutes the mee k, but God greatly rewards 

meekness in His children . 

In ability, Moses was not the leader the world would seek. The 

world wants strong, proud, and sèlf-motivated leaders . God likes 

weak, humble , and Holy Spirit-mot ivated servants . God told 

Moses, “ Certainly 1 will be with you, and th is shall be the sign to 

you that it is 1 who have sent you : when you have brought the 

people out of Egypt, you shall worship God at this mountain " (Ex. 

3: 12). Moses had nothing of his own , but with God he had 

everything needed to be one of the greatest of leaders . God not 

only promised to be with him, but even gave him a reassuring 

sign of His presence. Peter and John were not professional 

scholars , but mere fishermen that God used . Acts 4 : 13 says , 

“ Now as they observed the confidence of Peter and John and 

understood that they were uneducated and untrained men, they 

were amazed, and began to recognize them as having been with 

Jesus." God used Mary 1\l1agdalene, who had seven demons, and 

the Samaritan woman at the wel l. He even used Bartimaeus, the 

once blind beggar. My dear friend , Jesus can use you, no matter 

your condition . You can serve the Lord! 

For just as God called Moses, He now calls you . Please listen to 

His call and obey His commands. He will give you the wisdom and 

strength you need to accomplish His plans. Humbly come to the 

Lord God with all your weaknesses, and He will make you into a 

great servant. Let’s be the kind of earthen vessel that is filled with 

the. glørious gospel of Jesus Christ , "so that the surpassing 

greatness of the power will . be of God and not from 

ourselves " (2Cor. 4:7). Amen. 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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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서l 를 부르신 tJl4님 

(10)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애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1)모세가 하나님께 야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12)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애굽기 3:10"'12) 갱생관욕사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 정신적， 육체적， 영적 고난을 

’ 당한후하나님은그들을출애굽시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려고모 

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 

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 3:10).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대단한 사역이었고， 모세는 이 사역을 위해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었 

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당하고 있었으며 바로는 강력한 군대를 소유 

한 절대군주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주 탁월한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중요한 일을 위해서 부르셨던 모세 

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위해 저나 여러분을 사용하 

실까요? 이에 대한 정답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모든 그리스도인 

들을 향한 그분의 부르심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옥의 갚음에서 건져 천국의 높음으로 구원하실 위대한 계획을 가 

지고 계십니다. 모든 신자들은 죽어가는 사람들과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주 

님의 메시지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역에 어떤 사람들을 쓰시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자이니이다 

모세는 언변이 매우 어눌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 

시 그러하나 나는 입이 뺏뺏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출 4:1이. 모세는 탁월 

한 연설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이 서툴렀을 뿐만 아나라 의사소통을 위한 

그의 과거의 노력 역시 완전히 실패했었습니다. 미디안의 목자가 되기 40년 

전 모세는 바로 왕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애굽인과 이스라엘인 사이 

에서 다툼이 있었을 때 모세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모세 

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이 

스라엘인들조차 그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를 존중하지도 않았습니다(출 

2: 12~14). 더군다나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찾고 있었습니다(출 2:15). 그는 

간신히 도망쳐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가 완전 

히 실패했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그의 말을 듣게 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탁월함을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익뺨을 시용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26~29 

은 말씀합니다“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 

러나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것들을택해}지혜 있는자들을부끄럽게 하 

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 

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 

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리석고， 약하고， 하찮은 자를 

사용하시어 당신의 모든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세상이 찾는자가아니니이다 

모세는 아주 옹유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했습니다. 

1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출 3:11). 모세의 마음은 아주 부드럽고 옹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에 자 

신이 적합하지 않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특별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알고 있었습니다. 그는자신의 인간적인능력이 아무쓸모없다는사 

실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 12:3).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말씀 

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 

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쉽을 얻으리니" (마 11:29). 또한 예수님은 설교하 

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마 5:5).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들을 핍박하지 

만 하나님은 온유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큰 상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 

십시오. 

지도력이 없습니다 

모세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능력있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 

들은 강하고 당당하며 자기 주도적인 지도자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하고 겸손하며 성령님께 순종하는 종들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 

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 

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 

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끼출 3:12). 모세는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셨기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 

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실 것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확 

실한 임재의 표적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전문적인 학자들 

이 아닌 아주 평범한 어부들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습니 

다. 사도행전 4 : 13은말씀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 

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하나님은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와 우물 

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을 사용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한때 맹인 

거지였던 바디매오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 

러분의 형편에 관계없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섬길수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에게 당신의 계획 

을 이루시는데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한 모습 그 

대로 겸손히 주님께 나아오면 주님은 여러분을 당신의 위대한 종으로 만드 

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충만한 질그릇이 되시 

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 

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끼고후 4:7). 아멘.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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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의 말씀(행 1: 4 ， 8)대로 마가의 예루잘렘에 시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던 제자들 울이라!' (행 2:14). 제자들이 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였다. 이 

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들은 성령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회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충만하였고， 초대 교회는 시작되었다. 

수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졌고， 오늘날까지 계속되 

고 있다. 그러나 현대 교회는 초대 교회 

의 모습을 상실하였다. 초대 교회는 교 

회의 명예와 권위를 중시하거나 교회가 

이룬 업적을 자랑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 교회는 수많은 언론매체나 세미나 

를 통해서 교회나 교회의 중직자들의 

행적을 칭송하는 데 신경을 쏟고 있다.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초대 교회의 모 

습은 점점 찾기 힘들다. 우리는 초대 교 

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초대 교 

기도하는 교회였다 초대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다. 가장 연약한 자들이 모여 

서 했던 것은간절한기도였다(행 1:14). 오순절날성령님이 임재한후， 그들은복 

음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오직 기도하기에 전념하였다(행 2:42). 초대 

교회가 처한 상황은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았지만 그들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 

지 않았다. 계속되는 핍박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들의 관심은 오직 영혼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십자개 때문에 기쨌고 감사로 충만했다. 주변의 상황보다 

는 영흔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비롯한 현대 교회 

는 어떠한가? 교회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하다. 조심하라며 많은 규칙들을 만들뿐 

십자가의 은총에 대한 기쁨과 감사 자기 부인은 없다. 무엇을 두려워히는가? 그 

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문제없다(요 15:7), 간절히 기도하자. 그때 성령 

님은 놀랍게 역사하신다. “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행 4:31).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 

의 무한하신 능력을 제한하지 말자(엠 3:20). 오직 기도하자(행 3:1). 

하나가 된 교회 초대 교회는 하나가 된 교회 였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 

든물건을서로통용하고"(행 2:44). 성령님은초대 교회의 성도들을십자가안에 

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성령충만한 제자들은 하나가 되어 외쳤다. “유대인들과 

아름다운고." (시 133:1). 

베푸는 교회 초대 교회는 베푸는 교회였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펼요를 따라 나눠 주며"(행 2:45). 초대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소외받고 연약 

한 이웃들을 도왔다(녹 6:38). 외적인 모습보다 그들의 영혼을 보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듬어 안았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자. 이 

욕심은 결국 하늘문으로 가는 우리를 막아서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말 

3:8~9).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옹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그것으로 나를시험하여 내가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 

을쌓을곳이 없도록붓지 아니하나보라!' (말 3:10). 우리의 것은 없다. 가진 것이 

있다면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자(레 27:30). 

성렁이 충만한 교회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다. 초대 교회는 성령님 
이 시작하셨다(행 2:3~4). 성령님이 초대 교회의 설립자인 것이다. “술 취하지 말 

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엠 5:18). 성령이 충만하 

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신의 행위와 노력을 중시하게 된다(잠 14:14). 하나님의 자 

녀와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사람은곧하나님의 아들이라!' (롬 8:14). 

증7io~는 교회 초대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히는 교회 

였다. 초대 교회는 오직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였다(행 2:47).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곳은 은혜가 넘쳤다(행 4:33). 교회의 사명은 공익을 위해 

서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막 16:20 

; 행 1:8). 우리 교회도 세상에서의 성공과 행복을 꿈꾸던 목표가 바뀌어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생명의 복음 전하는 것을 쉬어서는 안 된다(행 5:42, 8:4).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뿐이었던 초대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 교회의 앞날을 

염려한다며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말고 1매순간 자기를 부인하며 기도하자. 십자가 

안에서 연합하여 영혼들을 찾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자. 성령으로 충만하여 

온 땅으로 흩어져 십자가의 복음을 전히는 데 자신을 온전히 내어 드리자. 이때 

우리가 아닌，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워 가실 것이다. “시옹성과 같은 교회， 그 

의 영광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주가친히 세웠다 아멘. 

마가톨을 캉에(핑 베드로는 군인들에 의해 잡혀가신 예수님 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향한 그의 충성심은 얼마 지나지 않아 변했다. 그는 

베드로1~ 예수님을 

모른다고 후인하다 
(14:6&-72) 

을 따라 대제사장의 아랫뜰까지 몰래 갔다 

(막 14:54). 그곳에서 대제사장의 심문을 받 
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 종교지도자 

들온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사형시 

킬 증거를 잡으려고 애썼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과능력 전국의 비밀에 대해서는무관심했고오직 예수님의 꼬 

투리를 잡는 데 온 관심을 기울였다(막 14:56~58， 61). 

예수님의 사형이 거의 확정될 좀 근처에 있던 베드로는 한 여종에 의해서 신분이 

발각되었다(막 14:66~6η. 그러나 베드로는 회피하였다.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 

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막 14:68). 그러나 그 여종은 확신을 가 
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외쳤다.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막 14:69). 이 외침에 베드로 

는 다시 한 번 부인하였다. 계속해서 주변사람들도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의 제자가 확 

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막 14:7이. 이에 

베드로는 자신의 결백을 위해서 맹세까지 하며 말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 

을 알지 못하노라!' (막 14:7D.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정확히 세 번 예수님을 부 

인하였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했을 때 예수님의 곁을 절대로 떠나 

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었다. 그러나 그는 나약한 여종의 말이 두려워 회피하였고 

부인하였으며， 주변 사람들의 말에 결백을 주장하고 맹세까지 하며 예수님을 부인하 

였다. 이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비겁한 행동은 예수님의 신실하심과 대조 

를 이룬다. 예수님은 겸손히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로 니-ò}가신 반면， 베드로는 정반대 

였다(막 14:36).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이 군인들에 의해 잡히셨을 때 칼을 들며 저항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그에게는 진실된 기도(막 14:38)가 없었으 

며， 자신의 결심과 의지만이 있었다. 결정적으로 그는 십자가를 싫어했다. 

베드로가 회피와 부인， 저주의 맹세를 하며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닭이 

또 다시 울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고 즉시 회개하였다(막 

14:72).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인하지 않으셨다. 부활 
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먼저 찾。f가셨다(막 14:28. 16:7 ; 녹 24:34 ; 고전 15:5). 예 

수님은 대속물띤:r 10:45)이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 종교적인 공로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직 대속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기능하다. 따 
라서 우리에게 진실로 펼요한 것은 ‘결심과 노력’ 이 아니다. 자기 부인’ 이 필요하다 

(마 16:24). 그런데 우리는 매번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 자 
신의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맹세까지 한다. 그러나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은 

‘뱅세하지 말라’(마 5:34 ; 약 5 :12)는 것이다. 

베드로가 십7.}기를 향해 7}시려는 예수님의 길을 막았던 것(마 16:22)처럼 우리도 

그와 같지 않은가? 예수님만 믿고 따르겠다는 말뿐， 정작 삶에서는 십자기를 회피하 

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맹세하고 있지는 않은가? 모든 문제의 원인은 자기 

를 부인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있다. 자기를 부인하자. 진실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자신’ 은 없다. 맹세를 비롯한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행위가 없 

다. 그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드린다. 예수님만 

믿X때 12:2). 그때 보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체시며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히 1:3).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속죄 받은 
성도큰소리함께높여，온천지울리도록주찬송하리라아벤. 

* DH주 월요새벽기도회μH벽 4:45)에서 상상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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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에도 추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속 깊이 감사드린다. 이 죄 많은 죄인을 구원하심도 감사한 

데， 자녀 삼으시고 일꾼 삼으사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ü}시니 더욱 감사 

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팀을 왜 이곳 선교지로 보내셨는지 사역 하루묘때 겨우 알게 되었 

는데， 왜 그것을 진작 깨닫지를 못했는지 전도지와 십자가 복음을 전하려 해도 듣 

지도 받지도 않는 현지인들의 영적 사악함과 배척함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강11 하였다. 

하물며 주님께서는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생각하니 눈물이 나고 더욱 열심히 기도 

하고 전해야겠다는 믿음이 생겼다. 그리하여 우리 팀 모두는 평가회를 끝내고 누구라 

할 것 없이 손을 잡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다. 

다음 날의 전도사역에 우리 모두는 자신들의 달라진 모습에 서로가 마음 뭉쿨하였 

다. 만나는 사람마다 기쁨과 감사로 웃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면서， 그들에게 십자가 복 

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아벤 !" 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 마치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 

듯이 말이다. 특히 어린이들은 찬양을 따라 부르기도 하고 율동을 함께 하기도 하였 

다. 그들의 얼굴에는 천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맑고 밝을 수가 없었다. 이 모든 것 

이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사역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특별히 내 아들 또래의 젊은 청년들이 말씀을 듣고 영접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며 

나 자신도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 우리들의 마음은 감사로 

변했고 그곳에도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과 구원받을 영흔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음을 

알게 되어 다시 한 번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신 기도 동 

역자들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드린다. 

전순희 (집사， 3교구) 

고난을 즐거워하며 복음을 전하자 

선교가 끝나고 뒤돌아보았을 때 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모습만 우 

뚝 서 계신 선교가 되기를 소망하며 선교지에 갔다. 선교의 여정은 참으로 험난했다. 

낭떠러지 산길을 굽이굽이 돌아서 가야 했고 매연 때문에 숨쉬기도 힘들 지경이었다. 

또한 40도를 넘는 무더위에 환경은 매우 열악했다.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들의 80%는 

힌두교도들이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복음을 전하는 

도중에 마을에서 쫓겨나야 하는 수노띨 받기도 했다. 

고느띨 기뻐할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사랑하는 영흔들을 

만날 수 있게 예비해 주셨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가슴 속은 뜨거워졌다. 결국 우리는 고노덜 기뻐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데모 때문에 길이 막혀 전도를 나가지 못하는 상홀에도 기도와 

찬송으로 무장하고 꿋꿋이 이겨나아갔다. 이 땅에 이방의 신들이 모두 물러가고 오직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우뚝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한사람 한사료배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였다.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함께 계셨다. 

현지 사정으로 길이 막혀 올 수 없는 상홀댁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논길로 인도하시 

어， 막힌 길을 돌고 돌아 결국 올 수 있게 해 주셨다. 험난하고 위험한 길을 넘어서 

도착하여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았다. 길 저 끝자락에 주님의 모습이 우뚝 서 계심이 

보이는 것 같았다. 넓은 들에 익은 독식 황금 물결 이루는데 추수할 일문들이 더 많이 

필요흔멸 느끼며 30배， 60배， 100배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고국으 

로 오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김명기(집사， 5교구)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걱정도 

많이 끼치고 기도에 빚진 자가 되었으나， 선교를 은혜롭게 마 

칠 수 있었다. 선교가 처음이라 불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 

었는데，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시죠}이었다. 첫 사역을 하 

러 가던 날， 앞의 차가 진흙탬 빠지는 바램 길이 막혀 우 

리는 예정된 곳 대신 다른 곳으로 가야 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를 이꿀었다. 그리 

고 만익때l 진흙%，\\게 빠진 앞 차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진흙에 

빠져 사역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사역 마지막 날은 돌아오는 

길에 맑은 하늘 무지개를 보았는데， 주님께서 자연을 통해 우 

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는 것 같았다.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낯설고 두려운 마음에 용기 있게 전하 

지 못했지만 함께 한 팀원들의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고 용기 

가 생겼고， 그 다음부터는 이상할 1(}큼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 

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우리가 선교지의 짧은 언어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열심히 듣고 따라하던 선한 눈묘L울 

이 생각난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으로 인해 천국 

에 간다는 사실을 믿길 바라며， 주님께서 그들이 영접 기도하 

던 그 음성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길 기도한다. 전도가 

거듭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던 사람들이 영접기도를 하 

는 것을 보고 복음 전함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은 먼저 믿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인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는 복음을 알지 못해 구원받지 못하는 사료띨 

안타깝게 여기며 적극적으로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겠다고생각했다. 

열흘 동안 함께 하며 사랑으로 보듬어 주신 권사님과 집사 

님들께 감사드린다. 새벽부터 잠들 때까지 팀원들이 하나가 되 

어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전도하며， 평가회까지 주님과 함 

께하는 시간이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선물 

인 것 같다. 그동안 우리 팀을 위해 기도하며 기다려주신 분들 

께 감사하며，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며 합력하여 선 

을 이루신 주님께 감사한다. 

이경민(집사， 1 9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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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모아 주님께 다 맡겼습니다 

몇 달 전부터 소망부는 수련회를 위해， 성령님 

의 은혜로 채워지는 천국잔치가 되어 풍성한 열매 맺 

으며 또한 좋은 일기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행여 날씨 

가 안 좋아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교회에 오시 

는데 힘드실까 봐， 말씀의 사모함을 접고 소중한 잔치 

속에 감춰진 비밀의 생명샘을 찾지 못하시고 유혹의 

길목에서 주저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까 봐， 기도로 

써만 마음을 모아 주님께 다 맡겼습니다. 이러한 저희 

의 마음을 긍흘히 여기신 주님은 신앙의 잠을 자고 계 

시던 어른신들을 많이 보내 주셨으며， 예수님과 만남으 

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루동안의 수련회였지만 성 

령께서 주관하신 은혜의 시간들이었기에 주님으로만 

가득 채워진 행복의 근원지가 가장 평범한 것에 있음 

을， 그리고 또한 가장 가까운 곳에도 있음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하신 은혜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이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죄정순(집사， 소밍부) 

추낀흥헌 

소망부 수련회롤 위해 기도하면서 이번 수련회가 아마도 나에게는 마지막 

이 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은혜의 

안석에 들어가기 위한 밍음의 경주를 힘써 행하여야 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이 내 생활의 지침이 되어야 함을 절실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이끄시 

는 주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계셔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끄러움 없는 자가 되며， 

주님 앞에 가서 책망 받지 않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김순희(은퇴권사 소밍부) 

나비같이 춤을추시며 

소망부 어르신들은 혼자의 힘으론 걸어오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팡이를 

짚거나 휠체어를 타고 오시거나 /Ã}여나 손자의 부축을 받으며 원근 각처에 

서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102세 되신 어르신 한 분은 소망부에 들어오시면서 계 

Ië:}\게서 찬송소리에 맞춰 나비같이 춤을 추며 좋아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며 ‘이곳 

이 천국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은혜 충만한 말씀을 주셨고， 교사 

들의 섬김 또한 어르신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드러냈기에 무척이나 아름다웠습 

니다. 

공정자(권사， 소밍부)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11056호 

청지기훈련의 말씀을 들으며 후회되었던 것은 제게 친밀한 사럼을 목적으로 하는 기도 

」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목표 지향적인 기도가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 

의 은해로운 책망을 힐책으로만 끝나지 않고 반드시 회개와 더불어 주님께로 향한 힘찬 

방향전환을 하게 하므로 제 요k계서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그리고 오래 주님께 기도하고자 하 

는 열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했던 것을 회개하고， 너무 내 중심 

적인 기도를 드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나를 덮치려는 모든 환경에 굴하지 않고， 정말 

주님께 올바르게 전보다 더 오래 기도하므로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과 

의 온전한 교제를 회복함으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영적인 축복들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들을 내 이웃에게 흘려보내므로 그들도 이 은혜에 참여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 

말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말씀을 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또 주님을 전보다 더 사랑할 수 있 

해 주셔서요. 주님， 사랑합니다. 

김태훈(대학부) 

십자가의 은총 

금요찬양집회 때마다 말씀하시는 복음의 깊은 설교에 대해 나 자신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요즘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이 내 요k게 들려지고 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 

혜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나를 온전히 이꿀어주셨다. 만약 

십X까가 없다면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될까? 

우리에게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 아니， 무엇보다 오늘 우리 

에게 생명이 있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의 

자리가 바로 그곳이었지만 바로 그 자리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지석들을 요구받고 있다. 교 

회 내에서도 많은 가르침들이 있다. 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그 어떤 가르침도 복음 

의 본질을 전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 측면에서 바라보며 진정 십자가의 

참다운 의미를 들을 수 있는 금요찬양집회가 참 좋다. 그래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 

장대에 달린 농뱀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임을 감사한다(민 21 :9). 그리스 

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승리의 표상이다. 아무리 범죄하고 실패하여 다 죽게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밍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려 주심 

에 감사하다. 이와 같은 십자가의 은총으로 나 자신은 점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 

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의 시간인가? 나를 충현교회에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길정려I(집사.5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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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봄과 E려짐 

올해 하나님께서는 나를 대학부로 보내셨다. 대학부 첫 집회 땐 그저 막막 

함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떤 것일까를 생각하며 그렇게 부담과 두려움을 

안은 채 지나갔다. 그 마음 그대로 한 주가 거의 끝나면서 금요찬양집회에 

갔고 집회 후 대학부기도회에 참석하면서 그 시간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효띨 드릴 수 있었다. 기도회 때 주님이 주신 위로와 은혜로 다음날 대 

학부집회에는 첫날보다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 집회가 시작되면서 나는 

대학부의 분위기를 보면서 앉아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시죠k게 나 

는 부감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나를 보게 된 것이다. 학생들의 찬양소 

리， 집회시간의 분위기 등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내 마음속 깊이에서 “넌 여 

기 이 시죠에 어떤 자로 앉아 있니? 난 네가 여기서 예배자로 있길 원해 ”라 
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 때 나는 예배자가 아닌 예배를 참관하는 자의 

자리에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너무도 감사해서 흐르는 눈물을 깊낙훌 수가 없 

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부르신 것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료엔데 난 목 뭔가를 해야 하고 입술로는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겠 

지요 했지만 학생들에게 부감으로서 뭔가 도움이 되어야 할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이전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 있어야 흔넉를 깨닫 

게 하셨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감사함으로 그 시간에 나아가는…. 하지만， 

벌써 내 죄성은 부감으로서 예배를 바라보는 자리에 올라가 있었던 것이다. 

돌이켜보면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너무도 많은 시ζ띨 아이들을 지도한다 

면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바라보는 자의 자리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배 때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나를 드리기보다， 이어질 다읍의 할 일 

을 생각하며 그저 설교하시는 목사님 얼굴을 바라보거나 맘속 아주 깊은 곳 

에서 설교를 평가하며 교만한 맘으로 앉아 있다가 “아차，"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대학부집회를 통해 회개케 하신 주님께 너무도 감사를 드린다. 예배의 기 

쁨을 회복케 하시며 인도하시니 감사할 수밖에 없다. 주님이 아니면 늘 선하 

지 못한 것을 생각하며 교만한 자의 자리에 스스로 올 

라앉는 나를， 그럼에도 사랑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요즘은 대학부 

집회를 통해 나를 더욱 회복케 하시고 소생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나를 만지신다. 주님은 내가 참관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매순간 갈D뻐1서 내가 드 

려지길 원하신다. 또한 마지막 때까지 나의 삶과 나의 

몸， 나의 영혼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소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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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년4부 입태주(1 ) 

5 청년2부 임태주(1 ) 

23 청년 1부 박병선(23) 

19 대학부 이율의(1) 

14 청년2부 최영득(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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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신껑 

사하여 추시는 껏과 몸이 다시 사는 껏과” 

우리의 죄를 사암 받을 수 있는 유일안 방법은 십자가의 보염이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 

닫고 진실로 외개알 때 우리는 죄 사암의 은종을 받는다 . 동시에 부왈의 섯 열매 되신 예 

수닝을 따라 우리도 부왈할 것이다 .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앙안 자 

가 되었으연 또안 그의 부왈과 같은 모양으로 연앙안 차도 되리라"( 롬 b: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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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샌 예수냉 

새가족양육부에 들어오기 전과 들 

어온 후에 나의 달라진 모습을 생각하려 

니 별 다른 차이가 없네요. 교육을 시작 

할 때만 해도 ‘이곳을 수료하는 동시에 

나의 믿음은 정말 확고하게 커져 있을 거 

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 

님에 대한 열정이 뜨겁게 달궈져 있었죠! 

그땐 저의 경제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고 

의지할 때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싶었고 밍음이 빨리 커지길 원했 

죠. 하지만 점점 경제상홀에 좋아질수록 저의 믿음은 점점 소원해진 것 같아요. 부 

자가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바늘 귀에 낙타가 들어가는 확률이랬나요?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적은 건지 납득이 가더군요. 교육을 받으면서도 믿음이 커 

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늘 믿음을 갈구하면 

서도 이 세상의 재미를 따라가는 저를 보며 하나님이 이같은 나를 그냥 두실까 두 

렵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먼저 수료하신 분들의 간증을 들으며 참 부끄러웠습 

니다. 내가 저 자리에 서면 뭐라 할 말이 없는데， 뭐라 말해야 하나 거짓말을 할 수 

도 없고 걱정을 많이 했었죠. 

그러나 이 글을 쓰면서 돌아보니 난 겉으로 드러나는 체험은 없었지만 전과는 달 

리 내 맘왜 예수님이 자리잡고 있음이 떠오르네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해결해 보려고 속 끓이고 아파했는데 요즘은 늘 먼저 기도하는 제 자신을 보고 느 

끼는 바가 많아요. 먹을 때， 잘 때， 하물며 걸어 다니다가도 힘들거나 지칠 때 날 

지켜주실 주님이 계신 데에 대한 감사기도를 드리죠. 의지도 하고요. 믿음이 얼마나 

커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새가족부 선생님 말씀처럼 콩나물시루에 물을 부으 

면 죄다 빠지는 거 같지만 콩나물이 자라듯 저의 믿음도 그러할 거라는 생각이 듭 

니다. 아니， 자라지 못했을지라도 그 뿌리만큼은 단단해져， 언제고 자라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것만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주님이 

떠오른다는 건 좋은 거죠! 

심주인(성도， 새가족앙육부) 



모입 

1 남-녀 전도회장전체월례회 
일시 26일(오늘) 15:10 장소 제1교육관 407호 

톨 씨| 

1‘ 유원자 타교권사(김순옥 집사의 모친 · 김근호 집사의 
장모， 8교구 천호1구역) / 17일 별세 ， 20일 장례 

2 장원동 성도(윤길선 성도의 모친 · 박정미 성도의 시모， 

1 8교구 상도2구역， 윤은미 성도의 모친 · 김성국 성도 
의 장모， 15교구) 117일 별세 ， 18일 장혜 

3. 김신옥 성도(1 5교구 미도1구역)118일 별세 ， 20일 장혜 

4. 김증희 타교은퇴권사(김명준 전도사의 모친 김경숙 
사모의 시모， 17교구 역촌구역)118일 별세 ， 20일 장례 

5 김용순 타교권사(이진순 집사의 모친 김재완 성도의 
장모， 6교구 잠실4구역) / 21일 별세， 25일 장혜 

6‘ 정요순 성도(김보욱 권사의 모친 박남주 집사의 장모， 
4교구 동신우성구역) /22일 별세 ， 24일 장혜 

검 혼‘ 

1‘ 김용중 군(김용현 집사 · 김해자 집사의 아들， 9교구)과 
김은주 앙(김재강 씨 박손덕 씨의 딸) / 8월 1 일(토) 
14:00, 웨딩의전당캐슬 2충 오페라흥(구의역 1번 출구， 

~ 453-1313) 

2009변 여톨성령학교 및 수현회 

부서 | 월 시 | 장 소 

고톨부 17월 zl일(월)~29일(수) 1 충현기도원 
청년1부 18월 14일(금H5일(토) 1 충현기도원 
청년2부 1 8월 15윌(토 저12교육관 2충 

사랑부 1 8월 15일(토 복지관 지해충 

어|바다부 1 8월 15일(토) *.성E 반 | 저12교육관 1충 

‘ 주만흥현 

교피쇼씩 

션교얻어 흘린 
일 시 : 매주일 15:00 

장 소 : 저11교육관 405호(내몽궐) 501호(강보디에 504호(우크라이나) 507.호(몽골)508.호(인되 

5애호(라오스) 510호(베트님) 511호빔글라데새 

8월 주일 및 수요예배 기도 담당 

월 。己| 주일예배 (장로) 찬양예배 수요예배 (권새 

II m W V 
엔수집시 징뢰 

II 
2 황의만 장철환B 노영한 김중선 정선현 현준봉 이서륜 엄정자 
9 이상석 장철규 김태식 김홍기 조종환 권영주 이연숙 최금숙 

8 16 . 01 계인 김규석 권명옥 지규성 진학래 전성욱 김옥자 이현옥 

23 이성섭 이태식 김신국 강철형 김종구 정선현 한애현 이진모 

30 김숭곤 고제송 오순도 이상복 윤석민 서진원 이생숙 김정옥 

훌연기도뭘 톨탁펙뭘 모힐 

1.모집부문 기도원 관리직(60세 미만 님자 세례교맨 식당 주방에서 일하실 분{60세 미만 여지 세례교엔 

2빼훌서류 자필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당회징 추천세티교인) 
3. 서류채훌Xi ~멈구 역심동 665-1 사무국 (1r031구66-얘25) 

훌헌블지관희월모집 

1.모집부문 사회복XμH전환교육팀) 
세려l교인 시회복지시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 및 직엉재활 IN2던 경력지 

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자 및 운전가능자 
때|훌서류 이력서(사ε발칙)，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1 경력증영서， 즐업증영서， 성적증명서1 당회장 추전서(티교인) 
3. ~1훌마감 7월 30일(목) 13:00까지 
4씨류에훌Xi 서울시 8범구 역심동 665-1 충현교회 사무국 v 552-820이#때1) 

서울시 a범구 역심동 669-3 복지관 층무팀 v 564-뼈85(#106) 

새벽기도회 (7/27 - 8/2) 

저11056호 

홉뭘 충현 기도으l 창 
“이 혜에 예수쩨셔 '1도하사러 산￡로 .，~사 

방 DJ 써도혹 하나닝쩨 '1도하사.:ïI." 

띠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마 16:24)하고 자기 십 
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걷는 그리스도 예수 
의 종{롬 1:1)이 되게 하소서. 

a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왕하 2:9)하게 하시고，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통 
로(고전 2:잉로사용하여 주소서 

델 모든 위원회 및 부서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히는 데 한 
마음과한뭇{빌 2:잉이 되게 하시고우리 교회를주님의 
교회(마 16:18)로 세워 주소서. 

a 모든 예배와 집회 및 모임의 중심에 십자가의 복음(갈 
6:14)이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만 천국일문이 양성(덤전 
4:6)되게하소서. 

딩 1. 1 . 1 전도(딛 1:3)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매월 둘째 주 
수 · 토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 
접째l 하소서. 

g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히는 단기선 
교(행 1:에에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샤 보내는 선교샤 
(뻗전 2:9)가 되게 하소서. 

a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틀이 예수님을 구주(요 1: 12)로 믿게 
해l고， 예루λ날렘 찬양대(녹 2:36별 통뼈 금요찬양집회 
가 십자가의 은총으로풍성하게 하소서. 

g 충현의 재댄유지 · 동산 · 복지}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 
하여 주시고，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및 납골시설 건립이 
은혜 중에 진행(골 2:15)되게 하소서. 

7/27 (월 ) I 7/28 (화) I 7/29 (수) I 7/30 (목) I 7/31 (금) I 8/ 1 ' (토) I 8/2 (주일) 
밍 2009년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통해서 교회학교의 모 
든 학생들이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리스도의 종’ 씨 16:1) 
이되게하소서. 

1 유현철/김명생 | 장 훈/융해균 | 김완수/최경하 | 최생득/이창희 | 강현철/김정희 | 황진섭/임태주 
막 15:16- 20 속 7:1-7 옥 7:8-14 옥 8 : 1 -8 숙 8‘ 9-17 옥 8:18-23 속 9 : 1 - 8 | ~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I 

예배 담당 (7/29 - 8/2) 

날짜 여|배 서~ .ii!‘ 사회 기도 ~‘ C ζU그t .먼톨꾀톨겸외E톨암l 

η29 
수요 I 놀라운 이상싸 6:1-8) 김성관 목사 최성득 김재명 익은 곡식 거둘자가(호산나 찬양대) 

수요II 그리스도 안에서(엠 1:3-14) 박인기 목사 김창성 권정희 주님을 찬양합니다(실로암 찬양대) 

η31 금요찬양 김성관목사 최진철 예루살렘찬양대 /바리톤박진수/ 소프라노김숭희 

주일 I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출 3:10-12) 정민권 목사 김창성 황의만 〈예배전찬앙〉 

주일 II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출 3:10-12) 김익환 목사 장명구 장철환B 내 주를 가까0] 하게 함은 외 /바이올린 정보라(임o}누엘 오케스트라 ) 

8/2 
주일 m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출 3:10-12) 김성관 목사 정진호 노영한 어디든지 예수냐를이끌면외 /플룻김유경(할렐루야오케스트라) 

주일 W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출 3:10-12) 하종철 목사 양태선 김중선 변찮는주님의 사랑과 외 /소프라노 임화숙(아멘 찬양대 솔로이스트) 

주일 V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출 3:10-12) 유현철 목사 김근영 정선현 주날불러 이르소서 외 /소프라노김현정(벤엘찬양대솔로이스트) 

주일찬양 손 마른 사랍(막 3:1-6) 김성관 목사 유재진 현준봉 만도린 연주대 / 11교구 

예배및집회안내 기도원집회 안내 (짧 031-766-5425) 섬 ·기·는 분 들 I 
구분 시 간 

오전 7:00 

II 오전 9:00 

m 오전 11:00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 : 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30 
금요찬앙집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 ‘ 00 

구분 시 간 장 .1‘ 

영아부 
I 오전 9 : 00 

제 1교육관 110호 II 오전 11:00 

유아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 50 제 1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 30 제 1교육관 307호 

초퉁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507호 

중퉁 1 부 오전 9: 00 제 1교육관 301호 

중퉁 2 부 오전 9: 00 제 1교육관 401호 

중퉁 3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501호 

고퉁부 오전 11 :00 제 2교육관 4충 

대학부 (토)오후 2 : 00 제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오후 5:30 제 2교육관 4충 

장 소 ‘ > 차 량 

본당 

본당 

본 ’당 

본당 

본당 

오전 11시에 드러는 주일 띠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 

어 및 수회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링 
카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1 인도네시아어로 
동시통역될니다 

보」 다 U 

보」 단 9 

본당 

본당 

Simu~ar뼈us trar잉lations in 티19l ish ， Chinese, J뻐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티even O'clock 
Worship Sel'<ice, and Sri 버n때미， C 개nese， Mongolian, 
Russan. Hindi and Indonesian are 외soa때녕ble at the 
One 0' clock WIαship Serviæ 

구 분 시 간 장 .1 
청년 2 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충 

장년 1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 : 30 제 1교육관 307호 

장년 4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1호 

소망부 오후 12:15 갈렬리흘 
사랑부 오전 11 :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 :00(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 :00(성인) 

탁아부 (주) 오전 8:30-오후 6:00 
선교관 1충 

(금)저녁 7따저녁 9:3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0 베다니흘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 :00 아 멘 훌 

영유초중도서실 오전 8:30-오후4:30 제 1교육관 7충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 1교육관 107호 

지적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 우|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 부목사 
노황헌 이 훈 김종구 차신득 이종석 박인기 정진호 김익환 장 훈 이회식 
딩회서기 재정위원징 홍현기도원깅 Xl3교육위원징 진앙위원징 어뻐부 제2교구위원회 제1교구위원회 1~교구 신교위원회 

임무천 진흥용 전홍렬 김단용 한송규 하종철 안치원 양재웅 황진섭 유재진 

앙교구징 앵정위원징 재정위원 18교구징 기획위원 5교구 2교구 핀집국 1교구 3교구 

김환기 원용철 이형수 안동현 황의만 강영구 양태선 유현철 탁정헌 김완수 
11교구 1 7.교구 대학부 4교구 외신부 

소잉부장 신교위원장 긴축위원 원3부징 1~교구징 ‘ 
최성득 최강전 박용현 강현철 이광현 

김구형 최윤덕 이계인 박덕양 이태식 낌교구 강교구 24교구 9교구 16.교구 
제2교육위원징 23교구징 실로잉진엠징 시설영신부장 11교구징 

강호성 윤요한 김근영 박준식 최진철 
박홍규 권명욕 조종환 배춘식 김영달 21교구 15.교구 칭년1부 8교구 19교구 
옹사위원징 예배위원징 제2교구위원징 지료연!내부징 기획위원장 정민권 김창성 이재현 이순식 안일찬 
이실호 최지윤 노영한 박철구 정청길 14교구 7교구 6교구 18.교구 고등부 
진도위원 긴축위원징 19교구징 9교구징 g맨2특찜i 송제호 김성헌 김백만 김운창 
신상수 고체숭 강철형 김영응 이달옥 중등3부 중등2부 20교구 정년2부 

재정위원 7교구징 기획위원 기획위원 소년부징 

장철환A 김숭곤 함철주 윤석민 정선현 l 여전도시 
새기족등록실징 깅사위서기 17교구장 뼈배위원 24교구장 

윤인숙 김연식 홍순애 이욱주 김말자 
안석현 김연근 김창국 김중선 엄창식 15교구 3교구 5교구 18교구 16교구 
제1교해원징 잉로원추진위원 깅A~원 유년부장 영유초중도시실징 김정연 강댁필 최문실 전은회 김정-^r 
진학래 김신국 전계식 전은배 석영식 8교구 21교구 1~교구 10교구 14교구 
동산부징 1교구징 진도위원 20교구징 O앤친엠징 김정회 이복순A 류진회 엄태주 강영미 
구재완 송두섭 유장태 박상대 김규석 4교구 20.교구 2교구 1 7.교구 Z교구 
중등2부장 재1교육위원징 턱이부징 중등1부징 진도위원장 옥미자 이복순B 이혜숙 황순란 김24정교구운 
신광철 정창수 엄복섭 이상석 오순도 9교구 11교구 6교구 칭년1부 

선교위서기 2교구징 기벽앨진엠징 15.교구징 외선부징 강욕련 정원임 서명란 조현영 이향란 

양기수 김태식 김철환 김연태 김종홍 
1교구 23교구 13교구 파H연구 7교구 

4교댐 딩회부서기 16.교구징 10교구징 영이부정 장혜구 나영실 

장철환B 정태똥 이세영 이성섭 장철규 
19.교구 

김사위원징 유이부정 열옐루아친g때징 기도원부징 21교구징 
· 사링부지도 신범식 

이보신 이상해 김성호 조중민 이호일 
고등부장 13교구징 5교구징 8교구징 초등부징 • 전임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추병창 최세진 김홍기 박광식 류기영 
유치뽕 잉n뉴영진웹잉 어뻐부징 6교구징 14교구징 • 전임연주자 장연회 노은영 
박성명 이상복 지규성 박종융 

새가즉S냄부징 칭년1부징 정년2부징 대혁부정 - 선 교 사 송요한 

·lI'fI잉lillil.ilII!W，j’~즈월R윌. PU비ished byJ!쁘펀빼파규ChurcκPress 


